
섬유 산업이 세계적인 변혁을 맞은 2005년 

오늘날까지 세계의 텍스타일 무역은 쿼터 제도(quota system)로 심하게 규제

되어 왔는데, 2005년부터 쿼터가 전폐되어 세계 무역의 흐름에 큰 변혁이 일

어날 것으로 짐작된다. 텍스타일이나 의류품의 무역 규제는, 중국이나 인도

와 같은 거대한 생산국의 수출을 막아왔다. 한편 몇몇 개발 도상국에서는 그

들의 텍스타일 및 어패럴 공업의 기능을 새로 구축하여 확대할 가능성도 있

다. 

텍스타일 규제를 완전히 없앤 후, WTO는 세계 텍스타일 시장에서 중국의 

셰어(share)가 2003년에 13%이던 것이 2008년에는 50% 이상으로 증가할 것

으로 추측하고 있다. 이는 물론 서유럽의 텍스타일 및 의류 제품 공업에게는 

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섬유인들은 이렇게 변

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몇몇 기회가 

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. 

마켓(market)의 표준적인 범위 내에서는, 섬유품의 생산 원가 중 가장 비중

이 큰 노무비가 대단히 싼 중국에 유리하게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

다. 그러나 노무비가 싸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 최근에 발행된 KSA 

조사로 밝혀지고 있다. 그 중에서 처음으로 노무비와 로지스틱 코스트

(logistic cost)가 세계적인 구매 비용 지수로서 통합되었다. 이 로지스틱 코스

트는 동유럽 및 터키가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.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

노무비가 상승하고 있어, 텍스타일 및 2류 공업은 동부 연안 지역으로부터 

내륙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. 



중국 남부의 홍콩 지역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노동 인구가 이동하

고 있어, 텍스타일 공업 종업원이 부족한 상태이다. 중국 섬유 공업의 다른 

지역으로의 이전은 로지스틱 코스트의 상승 및 수송/배송 시간의 연장, 뿐만 

아니라 품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. 환경 문제에 의한 물 및 에너지 

문제,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 문제, 텍스타일의 가격을 상승시킬, 예측하기 어

려운 통화 환율 절상 문제 등이 있다. 국제적인 텍스타일 합의의 제한 속에

서 새로운 경쟁에 의한 승자와 패자에 대하여 독일의 니트공업협회에서는 

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, 이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가

장 큰 승자이고, 인도, 파키스탄, 동유럽 순으로 되어 있고, 패자에 속하는 

곳은 홍콩, 마카오, 이집트, 이스라엘 및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

(ASEAN : Association of South-East Asian Nations) 여러 나라들이다. 

한편 거대한 중국 시장은 물론 유럽의 텍스타일 및 의류 공업들이 중국 

시장에 진출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. 그리하여 독일의 텍스타

일 및 패션 협회는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협회들과 공동으로 2005년 4월

에 상하이에 독자적인 중국·유럽 텍스타일 동맹(CETA)의 사무소를 개설하

였다. 텍스타일 시장은 세계화되고 있지만, 텍스타일에 따라서는 상당한 특

수성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생산되어야 한다. 원칙적으로 이러한 일은 특수

한 제품에 해당하며, 이들 특수 텍스타일의 생산은 개발, 기계 및 응용에의 

고도한 도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 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표준적인 텍스

타일과 비교하여 간혹 훨씬 복잡한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. 그것은 간

혹 테크니컬 텍스타일 또는 이에 대한 중간 제품으로서 최종 고객과의 긴밀

한 협력이나 새로 개발된 특성의 인증 시험을 필요로 한다. 이러한 종류의 

개발 전략은 팀워크(teamwork)에 의하여만 실현할 수 있다. 즉 이것은 2005년 

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테크텍스타일 페어(Tech-textile Fair)



에서는 테크니컬 텍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크다.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인터

넷은 우리들의 관련 업계에 대한 정보 수집, 관찰 및 평가에 대하여 확실히 

큰 도움이 되고 있다.♣ 


